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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alph B. Clark Park - Buena Park시

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

Ralph B. Clark Park는 흙 밟는 것을 

좋아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. 한

인들이 많이 찾는 이 공원은 풀러턴과 

부에나파크 경계에 있는 공원이다. 공

원 안에 차를 주차할 경우 5달러의 주

차료를 내야 한다. 공원 밖에 주차하면 

주차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. 

필자는 행사를 위해 많은 짐을 운반해

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원 밖에 주

차한다. 

공원에 들어서면 왼쪽에 호수가 자리 

잡고 있다. 낚시도 가능하다. 정문에서 

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테니스 코트

를 지나 끝까지 가면 트레일 코스가 나

온다. 흙길이다. 공원 가장자리를 걸으

며 공원 안의 풍경을 즐길 수 있다. 커

다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며 작

은 구릉도 나오며 사람들이 많이 걸어 

흙이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

하게 다져져 있다. 7~8분 정도 걷다보

면 오른편에 로스코요테스 골프 코스

가 울타리 너머로 보인다. 아름다운 꽃

들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도

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오솔길을 

걷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. 그러나 주말

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편이라 도시

의 공원을 걷고 있다는 현실을 깨닫게 

해준다. 평일에는 호젓한 산길이라 여

겨질 정도로 마주치는 사람이 없다. 

15분~20 정도 걷다보면 나무 그늘이 

사라지고 땡볕을 잠시 걷게 되는데 좌

우로 길이 나뉘어 있다. 어느 쪽으로 걷

든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발길 닿는 대

로 걸으면 된다. 왼편 길은 오르막으로 

시작하여 내리막길을 걸어 다시 온 길

을 걷도록 되어 있으며, 오른편 길은 잠

시 평탄한 길을 걷다가 경사가 심한 오

르막을 오른 후 내리막길이 이어진다. 

이렇게 왕복하면 2마일은 거뜬히 걷

게 된다. 

이 공원에는 야구장이 있어 주말에

는 클럽 팀들이 경기를 한다. 테니스 

코트도 있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

있다. 

Rosecrans Ave. 길에 있으며 Beach 

Blvd.와 Gilbert St. 중간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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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리 디시전으로 합격하고
등록 안 해도 될까?

어떤 학생이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

으로 대학 지원을 해서 얼리 디시전 대

학에도 합격하고 얼리 액션으로 지원

한 대학에도 합격했다. 그런데 이 학생

은 얼리 디시전으로 합격한 대학보다 

얼리 액션으로 합격한 대학에 진학하

고 싶다. 가능한 일일까? 

얼리 디시전은 합격을 하면 반드시 등

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원하는 

것이다. 그래서 일반 레귤러나 얼리 액

션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얼

리 디시전 지원을 할 때는 본인과 학부

모 그리고 학교 카운슬러가 연대해서 

합격을 하면 꼭 등록을 하겠다고 서약

서를 작성한다.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

다면 어떻게 될까?

얼리 디시전 합격 후 마음이 바뀌었

다로 일방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서

는 안 된다. 합격하면 입학하기로 이미 

약속을 했기 때문이다. 그럼에도 등록

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? 미래교육연구

소(소장 이강렬)에 따르면 다음의 2가

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.

먼저 대학이 여러 대학과 명단을 공

유해서 다른 대학 합격을 무효화 시킬 

수 있다.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해 상

위권 대학들은 충분히 이런 조치를 취

할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크다. 

다음으론 학생의 고등학교 교장과 카

운슬러에게 향후 그 고등학교의 학생

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통

보하는 것이다.

얼리 디시전의 등록은 법적인 효력이 

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격하면 등록한

다는 강력한 약속을 한 것이다. 만일 이 

약속을 깬다면 물리적으로 제재할 방

법은 없다. 

다만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을 

수 있다. 재정보조를 신청한 경우이다. 

즉 얼리 디시전으로 지원한 대학에 합

격을 했고, 그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재

정보조를 5만 달러 요청을 했는데 3만 

5000달러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학

생은 재정보조를 요청한 대로 5만 달러

를 요청해 보고, 그 금액을 줄 수 없다

면 얼리 디시전 바인딩을 풀어달라고 

요청할 수 있다. 얼리 디시전의 경우 재

정보조를 매개로 바인딩을 풀 수 있는 

것이다. 

그렇다면 얼리 디시전의 약속은 미국 

대학에만 한정될까? 아니면 해외 대학

도 포함될까? 일단 얼리 디시전 규정은 

미국 대학은 물론 해외 대학도 포함된

다고 돼 있다. 해외 대학의 경우 대학끼

리 공조를 해서 불합격시킬 가능성이 

낮지만 약속을 어긴 학생의 출신 고등

학교는 향후 해당 대학으로부터 불이

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. 

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. 따

라서 얼리 디시전으로 대학 지원을 할 

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. 사진=타운뉴스

▲ 보도인칼리지 walker art building 전경. 사진=보도인칼리지 홈페이지 캡처


